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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단체교섭의 합의 결과로 지급키로 한 ESOP(신우리사주) 청약이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시작되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
그러나 현업에서는 청약 대상중 “ 연봉제 직원과 대학생 자녀 장학금 수급자는 신청을 하지 말라”는 소문이 있다. 이는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로써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일 뿐이다.
우리사주는 2003년 임금보상의 한 방안으로 직원들의 재산 증식을 돕기 위해 결정한 노사합의 결과이다. KT의 직원이라면 모두가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회사에서 주식청약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지 주식청약에 관련된 사항뿐만이 아니라 노사가 신의성실로 합의한 단체교섭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강력히 대처 할 것이며, 또한 즉각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2003년 단체교섭 자체 무효화와 총력투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와 관련된 관리자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노사관계 안정과 신의 성실에 입각한 약속 이행을 위해 반드시 징계처분 해야한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소문을 접하고, 사측의 관련 부서에 사실확인 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식청약은 종사원 한사람도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서시달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반드시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번 사안을 계기로 2003년 노동조합 단체교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토록 할 것이다. 
사측은 2003년 단체교섭 합의서 조인식에서 이용경 사장이 밝힌 합의서 이행 약속 발언을 지킬 것과 사장의 공언을 거부하고 노사관계 악화를 기도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색출하여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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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주식청약을 방해하는 관리자를 색출 처벌하라!!-








